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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전벽해 4G, 오리무중 5G 

 

- 컨슈머인사이트, 이동통신 소비자 10년간 162만명 조사  

-  LTE 도입 후 완전히 달라진 통신사 위상 

- 이변 일으킨 LGU+, 절치부심하는 SKT와 KT 

 

소비자평가전문 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(前 마케팅인사이트, 대표 김진국)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

간 매년 2차례씩 실시해 온 이동통신 기획조사(총 20차, 162만명 조사) 결과를 공개했다(참고: 이동통신 기획조

사 개요). 애플의 아이폰3는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고 LTE폰은 이동통신 시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. 모든 측

면에서 절대 강자였던 SKT는 여러 측면에서 1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, 그 자리를 만년 최하위 LGU+가 차지

하는 상전벽해가 이뤄졌다. LGU+는 품질만족도에서 역전을 이루고, 고요금제 가입자 모집을 확대하면서도 요금

에 대한 만족도는 그대로 지키는 이변을 일으켰다.  이제 LTE(4G)시대의 끝자락에 와있다. 3사 모두 오리무중 속

에 5G의 이변을 준비하고 있다.   

 

1. 음성통화품질 체감만족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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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. 음성통화품질 체감만족률 ’06년~’14년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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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쳐폰 시절 음성통화품질 체감만족률은 SKT가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은 KT, LGU+의 순으로 3사간 차이가 뚜

렷했다. 실제 통화품질상의 문제점이 SKT는 적었고, LGU+는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(참고: 텔레콤 리포트 

06상-05, 음성통화는 SKT, 문자는 LGT가 우수). LTE 도입 후 1위인 SKT는 다소 하락했지만 50% 후반대의 만족률

로 2-3위인 KT와 LGU+를 10%p 이상  앞서 왔다.  

- KT는 LTE 도입 후 소폭 향상에 그쳐 10%p 내외의 급상승을 거둔 LGU+에 뒤쳐지게 되었다.  

- 만년 최하위였던 LGU+는 ’12년 하반기 처음으로 KT와 동점, 그 다음 역전을 이뤄 4반기 연속 1~2%p의 근

소한 차이로 앞서 가고 있다. 무선인터넷 품질에 대한 이미지가 음성통화품질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

다. LGU+와 KT간의 2위 확보를 위한 접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 

 

2. 무선인터넷 품질 체감만족률 

 

[그림 2. 무선인터넷 품질 체감만족률 ’06년~’14년] 

 

- 무선인터넷의 품질에 대한 체감만족률은 계속 상승 추세로 ’06년 10% 대에서 ‘14년 ’40% 대까지 올랐다. 그

러나 여전히 음성통화 품질과 비교하면 10%p 가량 낮고, 통신사 간의 우열도 자주 변하고 있다.  

- 3G에서 KT가 아이폰 판매를 독점하며 상승세이던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SKT와 LGU+의 경쟁으로 전개되어 

왔고, 상대적으로 LGU+의 강세였다. 스마트폰 도입 전 OZ 서비스로 ‘09-‘10년 1위에 올랐고, LTE 도입 후 

http://www.consumerinsight.co.kr/sub.asp?tcode=t4&code=ins02_view&id=ins02&mode=view&idx=2536&page=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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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2~’13년 SKT를 압도하며 성공적으로 새로운 통신 시대를 열어갔다. ‘14년 SKT의 반격으로 역전 당했으나, SKT

의 우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.  

-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음성통화의 시대는 갔고, 무선인터넷의 경쟁력이 통신사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(참

고: 텔레콤 리포트 08하-10, 이동통신 만족도, 통화품질 영향력 감소세) 하지만 LTE 시대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

통신사간 차이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. 새 환경에 걸 맞는 경쟁전략이 요구된다.    

 

3) 1인당 월평균 휴대폰 요금 

 

[그림 3. 1인당 월 평균 휴대폰 요금 ’05년~’14년] 

 

- 휴대폰 소비자 1인당 월평균 요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크게 증가했다. ’08~’10년까지 4만원 중반 대

에 머물던 평균 요금(4만4천~4만7천원)은 ‘11년 5만원을 돌파했고, 이후 ‘12년부터 5만원 후반 대(5만6천 ~5만8

천원)에 머물고 있다. LTE 도입 이후 1인당 월 평균 1만원 이상의 요금 상승이 있었다(참고: 텔레콤 리포트 12상-

02, LTE 폰, 소비자의 부담 커지고 있다). LTE 사용자가 3,600만명(2014년 12월 기준)이라면 소비자가 추가 부담

하는 요금이 매월 3천 6백억원, 연간 4조 3천 2백억원에 이름을 뜻한다.  

- LTE의 도입으로 대성공을 거둔 통신사는 LGU+다. LTE가 도입되기 전인 ‘11년 하반기까지 고객 1인당 월 평

http://www.consumerinsight.co.kr/sub.asp?tcode=t4&code=ins02_view&id=ins02&mode=view&idx=2564&page=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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균 요금은 SKT가 가장 높았으며, LGU+는 ‘08년 이후 SKT 보다 5천원 이상 낮았다. 고객 1인당 월 평균 요금이 4

만 4천원 이하에 머물던 LGU+는 ‘13년 상반기 평균 1만 6천원이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요금 6만원 시대를 여

는 동시에 처음으로 SKT를 앞섰다.  

LGU+가 높은 요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선데이터 만족률이 높았기 때문이다(참고: 텔레콤 리포트 12상

-03, LGU+, LTE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). MVNO는 최근 3만원 후반 대로 산업평균보다 1만8천원 정도 낮다.  

 

4) 휴대폰 요금 만족률 

 

[그림 4. 휴대폰 요금 만족률 ‘05년~’14년] 

 

- 휴대폰 요금은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점이다. 2G, 3G 시절 요금 만족률은 20%대 초중

반에 머물렀다. LTE 시대가 열리며 20%대 후반에 이르렀으며, ‘14년 처음으로 30%대에 진입했다. 이용요금이 

1만원 이상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률도 올랐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만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

여준다. 보기 드문 소비자-기업, win-win 사례라 할 수 있다. 그러나 음성통화 품질만족률 50%대, 무선인터넷 

40%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30%대에 턱걸이한 요금 만족률은 아직 미흡하다.  

- 통신 3사 중 가격대비 가치, 요금 만족 측면에서 강자는 LGU+였다. 실제로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다. ‘08년 

하반기 이후 LGU+ 만이 30%대의 만족률을 유지해 왔으며, SKT는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최하위 수준이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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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TE가 본격화 된 ’13년 상반기 이후 LGU+는 사상 처음으로 1인당 월 평균 요금 6만원 대를 열면서, 전반적인 

요금 상승을 주도해 왔다. 이후 고요금제 가입 고객들을 유지하면서도 만족률 30%대를 유지하는 이변을 연출하

며 LGU+만의 성공시대를 열어갔다. 그러나 7년 동안 유지되어 온 LGU+의 요금 만족률 우위가 위협받고 있다. 

점점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이 이런 이변을 계속 용인할지 갈림길에 있다. 

- 최근 KT를 필두로 출시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시작한지 한달 반 만에 350만명이 가입했다. 휴대폰 요금과 

더불어 요금 만족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. 

 

종합 

   - LTE 이전 SKT의 독주는 모든 부문에서 확고해 철옹성 같은 모습이었다. 그러나 LGU+의 LTE 공습은 시장의 

상당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. LGU+는 무선 데이터 통신 만족도를 높이며 1위 자리에 올랐고, 서비스 가격의 대폭 

인상을 주도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. 그러면서도 불만을 일으키지 않는 이변을 연출해 LGU+가 북치고 

장구치는 독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.  

LTE 시장도 성숙기에 들어섰고, LGU+의 위세도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제 중요한 과제는 다가오

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다. 통신3사 모두의 명운이 달린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. 제대로 준비하

는 자만이 웃을 수 있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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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

컨슈머인사이트는 2005년 상반기 이후 10년간 연2회 대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. 이 조사결과는 지난 

10년 간 공개되기 보다는 사내 참고자료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, 앞으로 본격적으로 조사결과를 공유해 갈 계

획입니다. 21차 조사(‘15상)도 이미 자료수집이 완료된 상황이며, 머지않아 지난 20차례의 결과와 함께 공개될 예

정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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